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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니시 카즈오(西 和夫)의 일본건축사나 일본 위키페디아 등의 내

용에 따르면, 일본건축은 조몽 시대(縄文時代, BC.14000-10세기) 

및 야요이 시대(弥生 時代, BC.4- AD.3C)로 대표되는 원시·선사시

대를 시작으로, 아스카(飛鳥), 나라(奈良) 및 헤이안(平安) 시대의 

고대건축, 카마구라(鎌倉)시대와 모로마찌(室町) 시대의 중세건축, 

아쯔지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와  에도(江戶) 시대 등의 근세건축 

및 메이지(明治)와 다이쇼(大正) 시대 그리고 쇼와(昭和) 시대 중기

까지의 근대건축 시기를 거쳐 오늘날의 현대건축에 이르고 있다. 각 

시기를 거치면서 일본건축은 주로 일본 고유문화나 기후 등을 반영

하는 자생적 건축과 중국이나 우리나라로부터 전래된 불교건축 및 

메이지 시대 이후 근대에 도입된 서양 건축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그 유형도 주거를 비롯하여 사원건축 등의 종교건축 및 성

이나 성채 등 특수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종교건축물은 그것의 디자인이나 건축 기술이 다른 건

축을 선도하거나 영향을 주어 왔기 때문에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전통적 건축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의 종교

건축물은 불교 사원(寺院)과 신사(神社)건축에 집중되어 있다.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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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은 6세기부터 16세기 말엽까지 중국의 규범 등에 따라 지어졌으

며 이 같은 면에서는 대륙적 전통건축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전 역

사를 통해서 상당한 인적·경제적 자원이 사원 조성에 투입되는 등 일

본의 사원 건축은 그 사회 경제적 중요성은 물론 건축적으로도 발전

된 대륙의 건축기술을 일본 건축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작지 않다. 반면, 일본 고유 신앙인 신토(神道)에 뿌리를 둔 신사(神
社)건축은 그 뿌리가 일본문명 초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등 일본 

고유의 문화와 전통 및 기후 등의 요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

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자생적 종교건축물로 볼 수 있다.[1] 

이 두 가지 종교 건축물은 시기적으로나 건축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

고받으면서 존속해 왔다.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불교건축은 대륙의 규

범을 따른 모범적인 사원부터 일본의 지역적 특성이나 지진 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와요우(和樣)라는 일본적 특성을 지닌 사원건축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신사건축은 원시시대의 수혈식(竪穴式) 및 고상식

(高床式) 주거나 창고로부터 시작되어 일본의 궁전 양식이 정착되기 

시작한 8세기경부터는 기존의 불교문화의 영향과 일본의 지역문화가 

혼재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사건축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원건축과 신사건축의 형태적 구성요소나 디자인 등 시각

적 요소는 주거나 궁전 등 다른 건축물이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

치고 있으며, 사원건축의 일본화 및 신사건축에 내재하는 단순함과 

비장식성 등은 오늘날의 일본 건축의 ‘일본건축다움’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또한 이 두 가지 종교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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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This study focuses on the Buddhist temple architecture and the unique Japanese shrine architecture 
among Japanese religious structures, and by grasping the tangible and stylistic correlations and interrelationships of
each of the traditional structural elements. Also,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to examine the modern 
application of traditional building in the future. Method: This study conducted a basic study on the temple 
architecture influenced by Buddhist culture and architecture from China and Korea, and identifying the typology, 
characteristics, and mutual impact of each type of architecture. Based on existing research and literature, it was 
intended to deriv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Japanese architecture, especially by examin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morphological components, an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interrelationships of traditional Japanese religious architecture. Result: Through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hrine architecture and the temple architecture was examin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ylistic 
features of traditional Japanese religious buildings and the traditional form components. It shows that religious 
structures such as traditional shrines and temples have become the roots of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and 
structural elements such as wooden structures and roofs still have a great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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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만이 아니라 생활에까지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의  신사와 사원건축은 통칭하여 샤지(社寺) 혹은 지샤(寺社)건축으

로 명명하는 사실만 보아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종교건축물 가운데 불교 사원건축과 일본 고

유의 신사건축을 중심으로 각각의 전통적 형태구성요소에 대한 유형

화와 이에 따른 양식적 상관성 및 상호 연관관계 등을 파악함으로써 

일본 전통적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향후 전통적 건축물

의 현대적 적용 등을 살펴보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의 전통적 종교건축 가운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부터 전래된 불교건축에 영향을 받은 사원건축과 일본 고유의 건축

양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신사건축을 대상으로 각각의 형태구

성 요소에 대한 양식적 특징 및 상호 영향 관계 파악을 통하여 오늘

날 일본건축의 근원을 규명하고 나아가 전통적 건축에 근거한 일본

건축 전반에 대한 논의로 발전시킬 기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전통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양 문명과 건축기술이 

도입된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의 예술이나 기예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점[6]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차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원건축과 

신사건축 등 현대적 건축물을 제외한 전통적 종교건축물을 대상으

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사원이나 신사가 모두 목구조인 점을 고려하

여 사원이나 신사 건축 가운데 본당이나 주 건물만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원의 경우 탑이나 가람배치 구성 , 그

리고 신사건축의 경우 도리이(鳥居)나 부속건물 등은 필요한 최소

한의 내용 이외에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전통적 일본 건축의 유형적 패러다임」(김영훈, 2020) 등의 기존 

연구와 문헌을 중심으로 일본건축에서의 전통적 특징과 유형을 도

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형태구성요소의 유형이나 양식적 특징 등

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전통적 종교건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상호

연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일본의 종교 개관

역사적으로 일본은 다수의 종교적 전통이 공존해 왔기 때문에 종

교 생활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일본

인들은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관습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1) 일본의 주요 종교로는 재래종교인 신토(神道)와 중국이나 

우리나라로부터 유래된 불교 및 근대 초기에 도입된 기독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 그러나 기독교는 전국시대 말인 1549년에 처음으

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도시대에 금지되고 후일 메이지 시

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종교시설로 여기

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토는 애니미즘(精靈信仰)에서 기원한 것으로, 주로 곡물신과 

조상신을 숭배하였으며 불교 도입(6세기경) 후 쇠퇴하였으나 에도 

시대에 다시 부흥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3) 신토는 크게 신사(神
社)를 중심으로 하는 신사 신도, 막부 말기 이후에 창설된 교파 신도, 

신사나 교파처럼 종교단체를 결성하지 않고 가정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민속 신도로 구분된다.4)

불교는 6세기 중반 지배층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쇼토쿠 태자(聖
徳太子)의 불교장려정책에 따라 7세기부터 국교(國敎)로 인정되었

다. 나라(奈良)시대(710~794)에 중국식 사찰이 다수 건축되었으

며, 불교로 인해 전통 신토나 신사건축에도 불교적 색채가 가미되었

다. 특히 헤이안(平安) 시대(794~1185)에는 신토와 불교의 공존이 

합법화되면서 사원과 신사의 상호 영향관계가 활발하게 나타났으

며, 대륙 종교와 재래 종교의 결합에 따른 신불신앙(神仏信仰)이나 

와요(和樣) 등과 같은 일본풍의 독특한 양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신토 신앙은 주로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토착의 소박한 신앙

이었으며 신(神)은 특정 성(姓)이나 마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이었다. 반면, 보편종교인 불교의 전래는 전통적인 신

의 개념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 이에 따라 불교가 사회에 전파

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신토 신앙과의 융화가 시도되었으며 나라

시대 이후 신불(神佛)관계는 점차 밀접해졌다. 이는 일본인들은 신

토의 신과 불교의 부처를 동일한 것으로 신앙하고 있었음을 의미하

고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신토와 불교라는 두 가지 종교가 병립하

여 존재했다기보다는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현재의 일본 고유의 신

앙으로 발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5) 이 같은 면은 그 수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신사건축물은 전국에 85,000개

소, 사원은 75,000개소에 이르는 등 일본 종교건축물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1.) 

2.2. 일본 전통적 건축 형태구성 체계

일본 전통건축은 불교의 도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Type General Description Numbers

Shinto

- Animism-Based Indigenous Faith. 
- Early; Serve nature thing and natural  
phenomena. (Later ancestor and emperor)
- Shinto mean religious observances and 
shrine that serve gods. (Nihon Shoki)
- With the introduction of 12th century 
neo-Confucianism, doctrines were 
systematically established.
- Current Shinto is present as a regional 
shrine that performing religious events.

About
85,000
places

Buddhism

- Prince Shōtoku’s Policy of Buddhist 
Encouragement; Establish the religious 
status.
- Implementation of the Kokubunji 
System /Six sects includin Chaina’s 
Huayan were thrived. (Nara period)
- Mainly prevalent in Kamakura period
- The decline after the Edo period 
(Reform campaign led by monks, after 
Meiji Restoration)

About
75,000
places

Christianity

- The Jesuit Francic Javier 
propagated(1549)
- Suppression of the Edo; anti-Christian 
edict
- Re-exchange with Western countries 
after the Meiji period

Catholic;
950,000
persons.

Table 1. Japan Major Religions and Characters in Hesei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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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장섭(2000)에 의하면, 불교 전파 이전에는 일본의 건축물은 

모든 기둥을 지하에 파 넣어 세우는 홋다데바시라(掘立柱)와 그 위

에 도리와 보를 걸었으며 건물 측면 중앙에도 지주를 세운 위에 용마

루대를 건 다음 서까래를 배열하였다. 지붕은 일반적으로 초가지붕

이었으며 벽면에는 멍석이나 후일에는 판자로 벽을 막았고, 바닥면

에는 널마루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2] 

불교문화가 유입된 이후부터는 주요한 건축물의 기둥 밑에는 초

석을 설치하였으며, 기둥 위에는 공포를 사용하여 처마를 지탱하는 

등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단과 축부 및 지

붕부 등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성도는 「한일 전통건

축」이라는 저서에서 일본의 전통건축의 구성 체계를 정리[3]한 바 

있으며  전술한 김영훈의 연구(2020)[4]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일본 

목조건축을 구성하는 형태구성요소를 일본 재래적 요소와  중국이

나 우리나라로부터 전래된 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

였다. 이를 주요 요소별로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와 상기 김영훈의 연구(2020)에 따르면, 일본 전통건축

의 구성요소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전통건축물 구성 체계와 유사

하게 기단부, 축부 및 지붕부 등 3단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앞에서 언급한대로 중국 불교문화 전래에 따른 불교건축 양식의 수

용과 정착을 의미하지만, 홋다데바시라(掘立柱), 카메바라(龜腹), 

소반(礎盤), 나게시(長押) 등 일본건축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양식

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측면은 주로 일본 전래의 건축양식의 혼재와 자연환경 , 

특히 지진과의 연관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전래 건축

양식은 주로 기둥을 지하에 파 넣어 세우는 홋다데바시라로 지어졌

기 때문에 우천 시에는 빗물 등을 처리할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데 빗물이 범람하지 않게 기단 안쪽에 불룩하게 단을 만드는 카메바

라 등이 필수적이었으며, 초석 위에 설치하는 소반이나 초석 상부에 

설치되는 수평재인 도다이(土台) 및 벽면의 인방 부분에 설치하는 

나게시(長押)6) 등은 신사 같은 건축물의 이동이나 지진 등에 대비

한 일본 특유의 기능성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4] 

또한 노야네(野屋根)7)나 하네기(桔木)8),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인 코야구미(小屋組) 등도 무거운 지붕으로 인한 지진의 피

해를 줄이고 우천 시 빗물 처리를 위해 가파른 경사가  필요했던 일

본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반곡선 형태

의 지붕인 가라하후(唐破風)나 박공이 마주 닿는 벽 부분의 장식인 

게교오(懸魚) 등 양식적인 측면에서 일본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

소가 나타나고 있다.[4] 반면, 기단 및 초석 등의 부분이나 공포 등은 

전형적인 중국 건축 양식을 채용하고 있다.  

3. 전통적 일본 종교건축물의 유형 및 구성요소

3.1 신사(神社)건축의 구성요소 및 유형 

1) 신사건축의 구성

위키페디아 일본판에 따르면, 신사는 옛날에는 신을 모시는 작은 

가건물(仮小屋)이나 제단을 의미하는 야시로(屋代, ヤシロ)로 불리

던 임시적인 건축물이었으나, 사원에 불상을 모시는 불교의 전래 및 

영향에 따라 이른바 신령(御神体)을 기리는9) 신사(神社)로 발전했

다.[5] 일본의 신사건축은 서양 건축이나 대륙 경유의 불교 건축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소박하며 소규모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

이지 시기 이전까지는 그다지 건축물로서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신사건축에는 서양적 건축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본 고유의 

문화적 특징이나 토착적 건축양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대

에 들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사와 불교의 융합기

(神佛習合) 초기 단계에 신사에 지어진 부속 사원인 진구지(神宮
寺)10)의 건립 등 역사적 사실로 인해 신사는 불교건축과의 영향관

계는 물론 신사만의 독자적이고 전통적인 특성이 연구되면서 점차 

불교 사원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조되었다.   

신사를 구성하는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혼덴(本殿), 하이덴(拜殿) 

및 폐전(幣殿) 등 주요 건축물동과 신문(楼門/神門), 도리이(鳥居), 

신락전(神楽殿/舞殿), 초즈바치(手水鉢)11)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

적으로 이 건물들을 통칭하여 샤덴(社殿)이라고 칭한다. 도리이12)

는 신의 영역과 속세의 영역을 구분하는 의미로 주로 신사의 입구부

분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명한 붉은 색으로 마감되는 것

이 일반적이다13) 초즈바치(手水鉢)는 도리이 다음에 위치하며 신

을 만나기 전 손과 입을 물로 씻어내는 의식을 행하기 위한 곳으로, 

지붕과 기둥만으로 구성된다. 하이덴(拜殿)은 참배객의 배례나 종

교적 축제를 위해 혼덴(本殿) 앞에 지어진 건물로 일반적으로 신사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그 안쪽으로는 신을 모시는 공간인 

혼덴(本殿)이 위치하며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종교

적 축제 등에 사용되는 신락전(神楽殿) 등이 있다.     

Categories Japanese Inherent Elements from Oversea
Stylobate Hottatebashira Stylobate, 

Frame

Corner Stone Soban, Dodai Corner Stone
Column Round Column, Squared Column 
Lintel Nageshi Nuki
Wall Sinkabe, Itakabe, Dojozukuri Mud Wall(Doheki)
Window Sitajimado, Renjimado Katoumado, Renjimado, Ranma
Door Sugido, Mairado,Amado Sankarado, Itakarado
Tokyou - Degumi, Mitsudogumi, Hunahijiki etc.

Roof

Shape Kirizuma, karahahu Kirizuma, Irimoya, Yosemune, Hougyou
Material Kayabuki, Kokerabuki, Hiwadabuki Roof Tile
Structure Noyane, Hanegi, Koyakumi Post and Lintel Roof
Roof Line Mukuri Sori, Inclined Roof

Table 2. Categories and Form Composition Elements in Japa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revised from Kim. Young-ho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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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건축물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물은 본전이라 할 수 있다. 

본전은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지붕에 처마를 지니

고 있으며, 바닥을 높게 하고, 기와나 토벽(土壁)을 사용하지 않으며 

장식 등이 질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붕 상을 지니고 있으

며 지붕 마감재는 카야부끼(茅葺)나 히와다부끼 등 전래적인 자연 

재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주로 일본 전래 건축의 

계승과 함께 불교 건축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후일 일

본건축의 독자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2) 신사건축의 유형

신사건축의 유형은 우선 지붕의 유형이나 진출입 방식, 기둥 아래 

도다이(土台)가 있는가에 여부, 본전 중앙부에 위치한 기둥(心御
柱) 존재 여부 및 본전 내부 공간이 전실과 후실 등으로 구분되는 여

부 등 그 분류 방법이 다양하다. 이 가운데 신사건축의 진입방식에 

의한 분류가 가장 일반적인데, 이는 신사건축이 황실이나 제실 등 주

거나 곡물창고 같은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에 따르면 전자는 박공처마 쪽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쯔마이리(妻
入)와 후자는 박공 측면 쪽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히라이리(平入) 유

형으로 크게 분류된다.14) 쯔마이리 유형은 신메이즈꾸리(神明造)

와 나가레즈꾸리(流造) 등으로 대표되며,  히라이리 유형15)은 다이

샤즈꾸리(大社造), 스미요시즈꾸리(住吉造) 및 카스가즈꾸리(春日
造)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각 유형의 특징은 Table 3.과 같다. 

이 가운데  다이샤즈꾸리(大社造)와 스미요시즈꾸리(住吉造) 및 

신메이즈꾸리(神明造) 등은 가장 오래된 사사건축의 양식으로 여전

히 그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출입방식에 따른 차이나 지붕의 직선

Types Major Characteristics Examples

Tsu
mairi

Daisha
Zukuri

General - The oldest shrine architectural style/Japanese classical house’s square shape. 
- It is assumed that the palace used for ancestral rites has developed into a shine

Izumoooyashiro Honden

Form - Hottatebashira, A gable roof, Front access

Roof
- Thatched roof or Cypress’s bark/ Gable end decorated by curved bargeboard.
- Using silver grass and wood plate that are weak in durablity ; roof inclination and     
  angle rafter is steep and big/ Chigi and Gatsuog are used by decoration

Column - Early; Hottatebashira, After; using conerstone.
- Installing the Sinnomihasira in the center of square plane.

Wall - Installing the board in vertical direction.(Sinmeizukuri; horizontal direction)
- Installing one fenestra on slightly right from the center of gable.

Sumiyoshi
Zukuri

General - Originated by buildings that hosting imperial event
- Have no Mawaributsi and Sinnomihasira, inner space is separated by Naijin and Gaijin 

SumiyoshiDaisha Honden

Form - A gable roof, Front access/ Gable end and rafters have no curve, straight appearance.
Roof - Thatched roof, wood roof and etc./ straight Gable/gambrel roof by crossing.
Column - Rectangle by 2 of front and 4 depth/ Have no sinnomihasira at center.

Wall - Only one of fenestra is installed of the wall center.

Kasuka
Zukuri

General - A gable roof, Front access/ Have a rising curve the awning at front be one sided. 
- Coloring and the other things were influenced by the shrine architecture.

Kumano Jinja

Form - A gable roof, Front access

Roof
- Using Thatching), Wood shingle, Cypress’s bark and Cooper plate.
- Gable part is frontward and the inside part is decorated of bargeboard
- Roof’s top part using Chigi and Gatsuogi/soft curved line, not steep.

Column - Center part’s Column is circle and Koubai column is square.

Wall - Commonly installing multi hinged door, and the wall is made up panel.
- Commonly installing of En and the installed of shouji left and    right rear building.

Hirairi

Shinmei
Zukuri

General - The best architecture style in shrine alike Daishazukuri and Sumiyoshizukuri.
- The width is winder than depth; it develop from high-floor warehouse.

Koutai Jingu

Form - Hottatebashira, A gable roof, Side access, straight exterior.

Roof - Using silver grass and wood plate/roof inclination and angle rafter is steep and big
- Roof’s top; wood plate and reinforcement with gatsuog/no joint Gable

Column - Hottatebashira, Even number of columns are arranged in bilateral symmetry.
- Installing the Shinnomihasira in center part.

Wall - Installing only one horizontal direction board on center.

Nagere
Zukuri

General - Develop from Shinmeizukuri /rising curve and the front roof is drooped on streamlined.
- The largest number of architecture in main shrine’s style

HushimiInari Daisha

Form - A gable roof, Side access

Roof - Added curve line alike Daishazukuri/ Gable roof’s side part is decorated of bargeboard.
- Roof is gentle and emphasizes the curve as if it were flowing in front of it.

Column - Center part’s Column is circle and Kouhai’s column is square.

Hatsiman
zukuri

General - The building is used Shrine, that is made up two buildings connected to and fro

Usajingu Honden

Form - Front and rear shrine is used A gable roof, Side access
- Installing Ainoma that has one door at middle of connected part.

Roof - Installing metal water pan at border on Front and rear shrine’s eaves
- Gable’s side part is decorated of bargeboard.

Column - Even number of columns are arranged in bilateral symmetry.
Wall - Installing one hinged door at front/ Corridor at outside.
Floor - Connected part is called Ainoma and that part is low

Table 3. The Types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Japanese Shrine(Jinja);from; http://www.harimaya.com/o_kamon1/syake/100/100_den.html,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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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곡선미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홋타테바시라(堀立
柱)와 박공지붕(切妻造)이라는 형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양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한 쪽 지붕이 길게 늘어진 형태의 나가레즈꾸리(流造) 양

식이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사원건축의 영향으로 지

붕에 휨(反り)을 채택하거나 기둥이나 문에 단청이나 황토 등을 칠

하고 장식문양을 넣는 등 화려한 신사건축이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이를 반증한다. 

이 같은 면은 초기의 신사건축인 신메이즈꾸리의 이세진구(伊勢
神宮)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이세진구는 히노끼 소재

의 목재를 사용하며 둥근 기둥을 홋다테바시라 형식으로 세우기 때

문에 초석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혼덴의 바닥이 고상식으로  

축조되었으며 무나기(棟木, 마룻대) 양단을 지지하는 기둥인 무나

모찌바시라(棟持柱)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붕 상부에 가츠오기

(鰹木)와 치기(千木)가 설치되는데, 이 경우 치기는 박공지붕의 박

공 부분이 연장된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16)[Fig.1.]  

한편, 다이샤즈꾸리(大社造)의 대표적인 이즈모다이샤(이즈모

오오야시로, 出雲大社) 혼덴(本殿)[Table.3 사진]은 박공 측 측면 

출입방식으로 9개의 기둥을 전(田)자 모양으로 배치하고 중앙에는  

직경 1미터가 넘는 신노미하시라(心御柱)가 설치된다. 정면, 배면

의 중앙 부분에는 무나기(棟木, 마룻대)까지 뻗어 있는 우즈바시라

(宇豆柱)가 설치되며 출입구를 중앙에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미도

비라(御扉), 목 계단, 계단 상부에 설치된 경사 지붕인 하시가쿠시

(階隠)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지붕은 히와다부끼(檜皮葺)로 마

감되어 있다.17) 

이 밖에도 신사건축의 유형은 진출입 방식만이 아니라 신노미하

시라(心御柱)의 유무, 혼덴의 실 구성에 따른 분류 및 기둥 하부에 

도다이(土臺)의 설치 여부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앞의 Table. 3.

의 내용을 참고하면, 신노미바시라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은 다이야

즈꾸리와 신메이즈꾸리로 볼 수 있으며, 혼덴이 2개실 이상으로 구

성되는 것은 스미요시즈꾸리와 하찌만주꾸리, 그리고 홋다테바시

라가 아닌 기둥 하부에 토대를 설치하는 것은 나가레즈꾸리와 카스

가즈꾸리 등으로 볼 수 있다.18) 이를 정리하면 Fig.2.와 같다.

신사건축의 경우, 진출입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신

노미하시라(心御柱)와 고상식 건축양식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는 

신에 대한 의미 부여를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신사건축

의 발전에 따라 내진과 외진으로 구성된 혼덴이 출현하고, 불교건축 

등의 영향에 의해 나중에는 일본 특유의 도다이를 활용한  건축양식

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홋다테바시라 기법 등이 절충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3.2 사원(寺院)건축의 구성요소 및 유형

1) 사원건축의 구성 요소

일본의 사원건축19)은 사원(寺院)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통칭

하는 개념으로 불교건축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불당(仏堂)을 

비롯하여 탑, 문, 종루(鍾樓), 경장(經藏), 기타 강당이나 식당 및 구

리(庫裡)20) 등이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가람(伽藍)이라고 칭한다.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사원건축의 조영(造營)은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된 아스카(飛鳥) 및 나라(奈良)시대부터 시작된다. 당시의 가

람배치의 유적에 의하면 그 구성은 기본적으로는 탑, 금당, 강당과 

그것을 둘러싸는 회랑과 중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주로 당시 도

입된 중국이나 백제의 가람배치와 거의 일치한 형태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21)  

이 가운데 탑은 불교건축의 상징성을 대표하고 금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탑과 금당(金堂)은 가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사원건축의 구

성은 주로 탑과 금당의 배치에 따라  아스카지(飛鳥寺)식, 시텐노지

(四天王寺)식, 호류지(法隆寺)식, 야쿠시지(藥師寺)식 및 도다이지

(東大 寺)식 등으로 구분된다.22) [Fig. 3.]

아스카지 식은 일본 불교건축의 초기 형식으로 가람 중심에 탑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금당을 배치하는 양식을 말하여, 시텐노지 형식

은 탑과 금당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형식이다. 이 형식들은 금당보

다는 탑을 중심하는 배치로 볼 수 있다. 호류지식은 동서 대칭으로 

탑과 금당이 배치되는 형식으로 탑과 금당이 동등하게 처리되고 있

으며, 금당이 중심이 되면서 동서로 탑이 대칭을 이루는 야쿠시지 식

이나 동서 양 탑이 회랑 외부에 설치되는 도다이지 식 등에서는 탑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가람배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가람 형식의 변

①Chigi ②Munagi ③Yuki ④Tsuma ⑤Keta ⑥Hari  
⑦Munamochibashira ⑧Hashira ⑨Yomanuki ⑩Ashigatame  
⑪Kabeita ⑫Sasu

Fig. 1. Typical Elements in Ise Jingu [7]
Fig. 2 Types and Common Factors in Japanese Ji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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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호류지 가람배치를 기점으로 초기 불고문화 전래에 따른 불교

의 상징성이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탑을 강조하던 경향이 후

일에는 종교로서의 의미본연의 의미를 강조하는 금당 중심으로 전

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사원건축의 구성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금당의 공간

구성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 불교전래 초기에는 1실 금당이 주를 

이루었으나 헤이안(平安)시대에는 밀교(密教)의 발전으로 인하여 

부처를 모시는 내진(內陣)의 전방에 라이도(礼堂)라는 외진(外陳)

이 설치되는 등 금당 내부를 내진과 외진으로 분리하는 형식으로  발

전하였다. 이처럼 내진과 외진으로 구분하는 형식으로의 발전은 사

원건축의 공간이 법회 참가지의 신분이나 계층, 법회의 종류 등 복잡

화, 다양화한 법회(法会)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며23), 한편

으로는 전술한 스미요시즈꾸리와 하찌만주꾸리처럼 내진과 외진의 

실 구성을 보이는 신사건축과의 영향관계를 추측 가능하게 한다. 

2) 사원건축의 유형

일본건축에서의 불교건축은 역사상 세 차례에 걸친 외래요소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다. 우선 아스카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에 

이르는 고대건축 시기(약 6-9세기) 불교가 중국대륙과 우리나라로

부터 전래된 이래 일본 사원건축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일례로 아스

카 시대의 사원은 50여개 소였으나 나라(奈良)시대에는 각지에 관

립 사원(国分寺)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는 사실24)을 보아도 이 시기의 특징은 외래 영향에 대한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흡수시기로 볼 수 있다.[9] 그러나 중국 불교건축을 그대

로 모방하기 보다는 일본 풍토와 문화에 적합하게 양식이나 가람배

치 등을 일본풍으로 재해석하는 경향, 이른바 와요(和樣)의 성격이 

강했다. 다음으로는 12세기 이후 송나라 건축양식의 도입으로 인해  

다이부츠요우(大仏様)25)와 센슈우요우(禅宗様)26)의 발전 및 이미 

형성된 와요우 건축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기한 시기로, 필요한 양식

은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폐기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 같은 

면에서 자주적이고 선택적인 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17세기 

이후  중국 명나라 건축양식을 일본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오바쿠요

(黃檗樣)의 영향 시기가 있으나, 이 시기의 외부적인 영향의 범위와 

정도는 미미한 편이다.27)[2]  

일반적으로 사원의 건축양식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구분하면, 아

스카요우(飛鳥樣), 일본 고유의 건축문화와 초기 백제영향을 받은 

와요(和樣)양식, 그 후 12세기경 송나라로 부터 도입한 천두식(穿
斗式)구조의 다이부쯔요(大佛樣) 양식 및 선종과 함께 들어온 센슈

요(禪宗樣/唐樣)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에 누끼(貫)와 

이중지붕(小屋;고야)을 구조 요소화한 에도시대(1603년~1868)의 

셋쥬요우(折衷樣) 양식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28) 

일본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불교건축이 건립된 시기가 아스카시

대였으며, 이 시기의 불교건축물을 아스카양식(飛鳥樣式)으로 칭

하고 있다. 현존하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양식적 특징은 알

기 어려우나, 호우류지(法隆寺) 서측 가람의 금당(金堂), 오중탑(五
重塔), 중문(中門), 회항(回廊) 등에서 아스카 양식의 특징을 부분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29) 아스카양식의 특징으로는 배흘림(胴張
り)기둥,  구모토(雲斗)와 구모히지끼(雲肘木;첨차)를 이용하는 공

포, 기둥위에서 공포를 지지하는 사라토(皿斗) 및 곡선을 그리는 첨

차(肘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30)  

와요우(和樣)는 아스카, 나라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어 그 

후 일본화 된 양식으로, 카마구라(鎌倉)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래

된 다이부츠요우(大仏様)나 센슈우요우(禅宗様) 등 중국 송나라 건

축양식에 대하여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원 건축양식이 일본 전래

의 문화와 융합된 양식을 말하기 때문에31) 일본적 특성을 지닌 전통

적 건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사원건축의 양식은 본래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었으나 헤이안(平安)시대의 국풍문화32)에 따라 일본인

이 선호하는 취향이 반영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 기둥

을 가늘게 하거나 천정을 낮게 하여 아늑한 공간의 불당을 만들기도 

하였다.33) 와요우의 양식적 특징은 기둥 상부 보강을 위한 나게시

(長押) 설치, 공포나 두공 사이에 카에루마따(蟇股)34) 혹은 켄토즈

카(間斗束 )라는 부재 설치, 기둥은 두껍고 천정은 낮게 하거나 바닥

마루(床)를 깔고 엔가와 (緣側)35)를 설치하였으며 마루 밑 부분에 

카메바라(亀腹)36)를 설치하였다. 

다이부쯔요우(大仏様)는 카마구라(鎌倉) 초기의 건축양식으로 

승려 쵸겐(重源)이 도다이지(東大寺) 재건을 위해 중국 송나라 양

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요 특징으로는 기둥에 첨차, 천장에 

화장지붕 목부에 채색 및 도장 등이며 목재의 크기를 두껍게 하거나 

구조미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센슈요우(禪宗樣)는 가마쿠라(鎌倉) 시대 초기부터 선종사원이 

수입되면서 13세기 경 후반까지 활발하게 적용된 양식37)으로 당시 

중국 불교 건축의 직접적인 모방(直寫)이 지향되었다. 그 결과, 센슈

요우는 남북 축이 강조된 7당 가람형식이나 하늘로 치솟는 형상의 

Asukaji 
Type

-Main Buildings locates around the Tower
-Tower in the center of Temple

Shitennoji 
Type

-Tower and main building draw a straight line.
-Tower valued much

Horyuji 
Type

-Tower/ main building set in East-West symmetry
-Same value between Tower and main building

Yakusiji 
Type

-Main building in the center of Temple
-Only tower set in East-West symmetry

Dodaiji 
Type

-East-West tower located outside of corridor
-Importance of Tower is weakened

Fig. 3. Composition Types of Japanese Traditional Temples from; 
Yahoo Japan, Jiin Kentziku, Image and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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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선 등 당시 중국 불교건축 양식을 많은 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이부쯔요(大佛樣)가 일본의 내밀한 공간과는 상이하여 쇄

락함에 따라 당시 직인들이 타지에 퍼져 센슈우요(禪宗樣)와 기존

의 와요(和樣)를 결합한 일종의 절충적 양식(折衷樣)38)이 나타나기

도 한다. 각 양식의 개요와 특징은 Table. 4와 같다.  

4. 전통적 종교건축물의 형태구성요소 상관성 분석 

4.1. 종교건축물 유형과 형태구성 요소 상관성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사건축과 사원건축은 각각의 특유

의 유형과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전통적 건축의 형태구성

요소와 긴밀한 연관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신사건축의 경우, 혼덴(本殿)은 그 진입방식이나 시기적 차

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주로 기단이나 초석 부분의 생략, 원형과 각재 기둥의 혼용 및 얇은 

기둥 선호, 판벽 마감 방식 채택, 혼덴 부분의 창호 최소화 및 무장식

성 렌지마도나 판재 이타카라도 등의 선호, 공포 무채용, 거의 모든 

경우 기리즈마즈꾸리(切妻造) 채택, 지붕 마감재로 고케라부키나 

히와다부끼 등 자연재료 선호, 직선이나 혹은 완만한 곡선 지붕 형태 

채택 등이다. 이는 일본 신사건축의 일반적 특징인 지붕에 박공을 지

니며, 기와나 토벽을 사용하지 않고, 혼덴 내부에 마루를 설치하며 

장식을 할 경우 질박하게 하고 있다[1]는 사실과 부합하고 있다. 

특히 신사건축이 박공(妻)을 지니고 있는 지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박공 부분이 지니는 종교적 상징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세진구(伊勢神宮)의 박공부분의 철물처럼 상징성과 장식성이 강

조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신사건축은 원래 질박한 장식을 선

호함에도 불구하고 박공부분이나 이로 인해 생기는 하후(破風) 부

분에 게교(懸魚) 등의 장식을 선호하기도 하고 박공의 연장선으로

서의 치기(千木)나 이에 대응하는 카즈오기(鰹木)를 필수적으로 채

택하기도 한다.  또한 기리즈마주꾸리가 신사건축의 대부분의 지붕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간혹 후기 신사건축에서는 이리모야즈꾸리

도 간혹 채용되고 있다. 이는 불교건축과의 상호영향관계를 암시하

는 것이기는 하나, 요세무네즈꾸리나 호교우즈꾸리 등의 지붕형태

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사건축이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불교건축에서 사용되던 이리모야즈꾸리를 도입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역시 나가레즈꾸리나 카스카즈꾸리처럼 초석 대

신 도다이(土台)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전건축의 이전

(式年遷宮)을 고려한 것으로 불교건축의 영향과는 관계가 없다. 반

면, 나가레즈꾸리처럼 구미모노(斗組)나 현란한 장식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교 건축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사건축은 그 출현 시기에 따른 양식에 따라서도 특징이 구

분된다. 일반적으로 불교가 전래된 6세기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

로 알려진 초기의 신사형식, 즉 신메이즈꾸리(神明造), 다이샤즈꾸

리(大社造) 및 스미요시즈꾸리(住吉造) 등은 모두 지붕이 휨이 없

는 직선 형태의 기리즈마즈꾸리 지붕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재료로는 

히와다부끼(桧皮葺,住吉大社와 出雲大社)나 고케라부끼(茅葺) 등

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지붕 상부에는 종교적 장식인 치기(千木)

와 가츠오기(堅魚木)를 모두 설치하고 있다. 

반면에, 나가레즈꾸리 등은 불교의 전래 및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하여 직선이었던 지붕 곡선이 처마 끝이 올라가는 일종의 소리(反
り)를 반영한 모양으로 변하였으며 그 아래 부분에 그 전까지는 없

었던 고하이(向拝)라는 예배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는 당시 불교의 

센슈우요우의 지붕의 영향을 받은 것임에 부정의 여지가 없다. 이 같

은 측면은 신사건축이 전래의 전통 양식을 지켜가면서도 불교와 신

Types General Characteristics in Style  Picture

Askayou
- From Buddhist architecture(Aska Pd.)
- All-round acceptance phase about     
  buddhist culture

- Entasis used/Top of Column; Daito with Sarato installed
- Gumoto, Gumohiziki/Have a Eaves Roof
- Shape of Man-ji/Jin-ji in Goran/ Cloud-shaped an ancon 

Asukazi Hontou

Wayou

- From Sixth Century Chinese’s Je     
  Empire
- Japaneseization of Architectural Form
- Thin column/Low ceiling; Cozy place
- Developed into an independent form

- Installing Nagesi to reinforce the upper part of the column
- Using Noyane and Nodaruki, Kaerumata and Dongja
- Commonly column is thick and ceiling is low
- Using wood floor and veranda/Installed kamebara Saimyouji Hontou

Daibutsuyou

- Traditional Temple architecture style
- Introduction to chinese architecture    
  style during Kamakura period
- Rational structure
- Magnanimous decoration

- It has no noyane and rafters's slope is being roof's slope
- Using sasihijiki and tiled roof/ Nuki was used to reinforce
- Window; Using Snakarado and Renzimado
- Wood Column; red coloring
- Wall (soil wall and wood wall); white coloring Doudaiji Nandaimon

Senshuyou

- Using Chinese shrine architecture     
  caused by Zen Buddhism
- Frequently used in Zen Buddhism
- Became popular in the late 13th C.
- Copied the Chinese as it was
- Have a lot in common in Temple

- Temple is flat square without partition/strong curved Roof 
- Nuki was used to promote structural stability/foundation stone
- Zumegumi is used between the columns and Daiwa is used    
  on the top of the column
- (Yumi)ranma, Katoumado Door; Sankarado, Wall; itagabe
- Exterior of the building; none coloring Kouzanji Butzuden

Setsuyou
- Daibutsuyowu and Senshuyowu forms  
  were applied to Wayowu
- Became popular in the late 13th C.

- Adopt Nuki and Sasihijiki of Daibutsuyowu Or Zumegumi of  
  Sensyuyowu

Kakurinji Hondou

Table 4.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Traditional Temples; from Wikipedia, Japan, History of Japa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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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神道)의 결합이나 시대의 니즈에 대응하는 등 탄력적으로 변화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불교 사원건축에서는 기단부, 축부 및 지붕부의 3단 구

성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사원 양식이 기단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 전래의 홋다테바시라 등의 기법은 나타나고 있

지 않다. 카메바라 같은 일본 전래의 기술은 와요우(和樣)를 제외하

고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와요우 자체가 불교건축을 일본 전래건

축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

원건축은 지붕부의 무게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굵은 원형 기둥

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진 등 재해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게시나 누끼 등의 구조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신사건축과 대비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구미모노(組物) 부

분과 지붕의 형상 및 재료이다. 구미모노는 최소한 초기 신사건축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불교 사원의 가장 큰 특징적 요소로 볼 수 있다. 구미모노

는 아스카양식으로부터 센슈요우에 걸쳐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점점 복잡화 및 장식화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원건축의 지붕은 주로 이리모야즈꾸리(入母屋造)나 요세무네

즈꾸리(寄棟造)등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형태를 주로 채택하고 있으

며 기리즈마즈꾸리는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신사를 포함

한 당시 전래의 일본 지붕구조는 거의 기리즈마즈꾸리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의 

휨 정도도 초기의 사원건축이 거의 직선적인 경사를 선호한 데 반하

여 점차 휨(反り)의 정도가 가파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센슈우요우 

경우는 처마 부분이 급한  경사를 이루는 등 불교사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된다. 재료 또한 와요우 등의 예를 제외하면 거의 

예외 없이 기와지붕이 채택되고 있다. 기타 카라하후(唐破風)나 게

교(懸魚) 등의 장식도 자주 채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요소는 앞서 

논한 바대로 신사건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양식별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초기 불교 사원양식인 아스

카요우(飛鳥樣)는 기단, 초석 등 불교건축의 축조 원리를 충실하게 

지키고 있으며 특히 기둥 부분에 엔타시스를 채택하는 등 중국이나 

우리나라 건축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누끼(貫)가 전래되

기 전이기 때문에 수평재로는 일본의 전통적인 나게시(長押)를 사

용하고 있으며 구미모노 부분에는 사라토(皿斗), 다이토(大斗) 및 

구모토雲斗) 등 초기 양식이 채택되고 있다. 지붕은 이리모야와 요

세무네가 사용되었으며 당시 일본의 지붕 축조기술인 노야네(野屋
根)가 적용되고 있다. 지붕 재료로는 기와보다는 여전히 히와타부끼 

등이 혼용되고 있으며 지붕 선은 곡선보다는 직선을 띠고 있다.  

와요우(和樣)의 경우, 일본 전래의 기법이나 기술이 다수 적용되

고 있다. 홋다테바시라와 카메바라 등 일본 전래의 기단 및 기초부분

이 적용되고 있으며 노야네 등으로 인하여 기둥은 얇고 천장은 낮은 

공간을 선호하였다. 수평재로는 아스카요우와 마찬가지로 나게시

(長押) 공법을 채택하였으며 토벽과 렌지마도 등 일본 전래의 공법

이 나타나고 있다. 구미모노 부분에서는 간단한 후네히지끼 상부에 

카에루마타라는 일본 특유의 요소가 적용되었다. 지붕은 이리모야

와 요세무네즈꾸리의 지붕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노야네(野屋根)와 

기와 및 일본 전래의 히와타부끼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와요우에는 중국의 영향과 일본 전래의 기술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는 와요우가 중국 제나라 양식 등 중국 전래의 양식이 쇄국기간을 

고치는 동안  일본의 전래 문화와 결합된 독특한 절충적 양식임을 보

여주고 있다. 

다이부츠요우(大仏様)는 불교문화의 재유입에 따른 양식으로, 

기단과 초석, 굵은 원형 기둥 등 기본적인 사원건축 형식이 재정립되

었으며 누끼(貫) 공법이 채택되고 있다. 기둥과 기둥을 관통시켜 서

로 연결하는 누끼가 만들어내는 기바나(木鼻)도 특징 가운데 하나

이다. 벽이나 창 등에는 판벽이나 토벽 및 렌지마도 등이 사용되었고 

문에는 산카라도라는 양식이 도입되었다. 구미모노(組物) 부분에는 

기존의 후나히지끼와는 다른 사시히지끼 (挿肘木) 등이 사용되었으

며 미테사키(三手先) 등 건축물을 웅장하게 보이게 하는 기법이 채

택되었다. 지붕은 주로 이리모야즈꾸리이며 재료는 기와를 사용하

였다. 

센슈요우(禪宗樣)도 다이부츠요우와 마찬가지로 불교 사원의 원

칙적인 구성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초석 상부에 소반(礎盤), 누끼 채

택과 지붕 상부에 다이와 설치, 기바나 의 장식화, 화려한 문양의 카

토마도와 유미란마 등의 채택 및 기둥과 기둥사이를 구미모노로 정

식하는 쯔메구미( 組) 등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붕

의 처마부분이 급격하게 하늘로 치솟는 소리(反り)가 적용되고 있

어 기존의 양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2 형태구성요소별 적용 정도 및 상관성 분석 

일본의 전통적 건축물의 형태구성요소별 신사건축과 사원건축의 

적용정도 및 상관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단부는 신사건축과 사원건축 간의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

다. 앞서 논한 바대로 신메이즈꾸리나 다이샤즈꾸리처럼 초기의 신

사건축은 일본 전래의 수혈주거나 고상주거 등 전통적 주거를 기본

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 특징은 홋다테바시라에 의한 목조 가구식

으로 구성된다. 반면에 사원건축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단이나 초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기단을 

설치하고 있다. 

초석 또한 기단과 같은 이유로 신사건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

으나,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나가레즈꾸리나 카스카즈꾸리 같은 유형

은 도다이(土台)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원건축은 거의 모든 경우에 

초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후기의 센슈우요우 같은 경우는 일본 건축 

특유의 소반(礎盤)을 채용하고 있다. 기둥은 신사건축이나 사원건

축 모두 원주나 각주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붕이 무거운 

사원건축이 신사건축에 비해 비교적 두꺼운 기둥을 채용하고 있다. 

반면에 와요우(和樣)에서는 얇은 기둥이 선호되었으며 특히 중국 

전래의 엔타시스 기둥은 아스카요우에서만 채택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방에 해당하는 누끼는 일본 고유의 기술인 나게시(長
押)가 아스카요우나 와요에 쓰이고 있으나 그 이후의 양식인 다이부

츠요우나 센슈우요우에서는 누끼(貫)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지진 등

으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못 같은 철물로 고정하는 기존의 나게시 공법보다는 기둥과 기둥을 

관통시키는 누끼 공법이 적절했음을 경험칙으로 인지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신사건축에서는 전통 구조기법인 나게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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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emple Shrine
Characters Traditional From Over-sea Hirairi Tsumairi

Types Wa
you

Asuka
you

Daibut
suyou

Senshu
you Shinmei Nagare Hachi

man
Dai
sha

Sumi
yosi

Kasu
ka

Base
Stylobate - O O O - - - - - -
Hottate O - - - O - O O O -
Kamebara O - - - - - - - - -

Body

Soseki
Soseki O O O O - - - △ - -
Soban - - - O - - - - -
Dodai - - - - - O - - - O

Column

Shape
Round O O O O O O O O O O
Square O - - - - △ △ △ △ △
Tsimaki - - O O - - - - - -

Thickness
Thick - O O - - - - - - -
Thin O - - △ O O O O O O

Entasis - O - - - - - - - -

Nuki

Nageshi O O - - - O - - - -
Nuki - - O O - - - - - -
Daiwa - - - O - - - - - -
Kibana - - O O - - - - - -

Wall

Sinkabe - - - - - O O O - -
Itakabe O O O - - O - O
Doheki O O - - - - - - - -
Dojozukuri - - O - - - - - - -
Varnishing Wall - - - - - - - - - △

Window
& Door

Mado
Renjimado O O O - - - - - -
Katoumado - - - O - △ △ - - -
YumiRanma - - - O - - - - - △

To
Sankarado - - O O - O - - - △
Itakarado O O - - O O O O O O

Kumimono
(組物)

Tokyou

Sarato - O O O - O - - - -
Daito - O - - - O - - - -
Kumoto - O - - - O - - - -
Kaerumata O - △ - - O O - - O
Kibana △ - O O - O - - - -

Kumi
Mitsudogumi - - O O - - - - - -
Degumi O - - - - - - - - -
Tsumegumii - - - O - - - - - -

Hijiki

Kumohijiki - O - - - - - - - -
Hunahijili O - - - - △ - - - -
Daitohijiki - - - O - △ - - - -
Hanahijiki - - O - - - - - - -
Sashihajiki - - O - - - - - - △

Roof

Roof

Shape

Kirizumazukuri - - - - O O O O O O
Yosemunezukuri O O O - - - - - - -
Irimoyazukuri O O O O - - △ - - △
houkyozukuri - - △ - - - - - - -

Noyane Noyane O O - - - - - - - -

Material
Roof Tile O - O O - - - - - -
Hiwadabukii O O - △ O - - O O -
Kokerabuki - - - △ O - - O O -

Roof
Line

Sori
Sharp - - - O - - - - - -
Slow - △ - - - O O - O

Straight - O - - O - - O O -

Accessory

Kegyo - - - O - O O O O O
Karahahu - - O - - - O - - △
Chigi - - - - O O - O O △
Katsuogi - - - - O O - O O △

O : adapted △ : adapted in part

Table 5. Inter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Traditional Elements(selected) and Types of Japanese Shrines and Temple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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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는 신사건축이 주로 이따가베(板壁)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에 

사원건축은 주로 토헤끼(土壁)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이부츠요우

나 센슈우요우 등에서 이따가베가 혼용되기도 한다. 후기에는 방화성

능 향상을 위해 토벽 위에 덧칠을 한 도조즈꾸리(土蔵造り) 등도 사용

되고 있다. 창의 경우,  정확한 형태를 알기 어려우나  신사건축의 혼덴

은 창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무창이거나 

렌지마도 등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의 창이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나가레즈꾸리 같이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카토마도(花
頭窓) 등 화려한 장식적 창을 채용하기도 한다. 사원건축의 경우 렌지

마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센슈우요우 같은 경우는 카

토마도나 유미란마(弓蘭間)등 화려한 장식 창을 채택하고 있다. 

구미모노(組物)39) 부분은 사원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 대부분

의 불교 사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고 있다. 일례로, 아스카요

우의 구미모노 양식은 구모히지끼(雲肘木)나 구모토(雲斗)를 채용

하고 있으며, 다이부츠요우에는 다이토(大斗)가 없는 사시히지끼

(挿肘木)가 사용되고 있다. 센슈우요오에는 기둥 상부만이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를 채우는 쯔메구미(詰組) 등이 특징이다. 신사건

축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미모노의 존재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나

가레즈꾸리 형식의 신사건축에서는 자주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붕에서는 신사건축과 사원건축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

다. 나가레즈꾸리 등 불교 사원의 영향을 받은 유형을 제외하고는 사

원건축의 초기 양식에서는 예외 없이 기리즈마즈꾸리(切妻造)를 채

택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전래의 궁전이나 귀족 주택 등과 같이 귀하고 

중요한 건물에 기리즈마즈꾸리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신사건

축을 신성시하는 방법의 하나로 판단된다. 반면에 사원건축에서는 

기리즈마즈꾸리는 와요우의 몇 몇 초기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

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요세무네즈꾸리와 이리즈마즈꾸리가 병용

되든가 거의 이리모야즈꾸리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지붕 재료 또한 

신사건축은 일본 전래의 히와다부끼나 고케라부끼 등 자연 재료를 

이용한 지붕 마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사원건축은 초기의 와요

우 사원이나 센슈우요우 및 이들의 융합인 셋츄우요우(折衷樣)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기와지붕을 채택하고 있다. 지붕의 휨은 초기의 신

사건축은 주로 직선형을 띠고 있으나 나가레즈꾸리나 하치만즈꾸리 

등의 경우 불교 사원의 영향으로 유연한 휨을 보이기도 한다. 사원의 

경우, 대부분의 유형이 직선이나 완만한 경사를 보이는데 반해 센슈

우요에서는 처마 부분이 급하게 휘는 특유의 휨 지붕을 보이고 있다. 

장식의 경우, 신사건축은 거의 모든 경우 치기(千木)와 카즈오기

(鰹木)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신사 특유의 상징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원건축은 게교(懸魚)나 카라하후 등 일본 사원건축의 독특

한 의장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장식적 요소들을 

후일 나가레즈꾸리 등의 사원양식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신사건축과 사원건축의 각 유형별 전통

적 형태구성요소와의 연관관계 및 상관성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앞

의 Table 5.와 같이 정리 가능하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사건축과 사원건축의 형태적 측면

에서의 차이 및 양식적 상관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첫째,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건축물(社寺)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

보면, 우선 지붕의 형태 및 마감재 및 구미모노(組物)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열거할 수 있다.  일본 신사건축의 지붕형태는 불교 건축과는 

달리 거의 모두가 박공지붕(妻切造) 형태를 띠고 있으며40) 도마(土
間)을 기본으로 하는 사원건축과는 대조적으로 마루를 높게 설치하

며, 기와를 즐겨 사용하는 불교건축과 달리 카야부끼(茅葺)나 히와

다부끼  등 자연 재료를 선호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교건축과

의 의도적인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고유의 신을 모시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불교건축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질박하고 

꾸미지 않은 순수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본건축 양식이나 의장을 고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사원건축은 불교와 함께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으나 구

조나 양식 등이 부분적으로 일본풍으로 소화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목조건축이면서 초석, 흙마루(土間床), 구미모노(組物), 기와지붕

(瓦葺)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지붕에는 주

로 요세무네즈꾸리나 이리모야즈꾸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신사건

축이 짚이나 풀을 이용한 지붕 재료나 판벽(板壁)을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원건축에서는 기와나 토벽마감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원건축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모노는 대부분의 사

원건축에서 다양한 형태로 채택되고 있으며, 아스카요우의 구모히

지끼(雲肘木)나 구모토(雲斗),  다이부츠요우의 다이토(大斗)가 없

는 사시히지끼(挿肘木) 및 센슈우요오의 쯔메구미(詰組) 등 각 양

식별로 특화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신사건축에서는 원칙적으로 

구미모노의 존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나가레즈꾸리 형식의 신

사건축에서는 자주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불교건축과의 차별

화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던 신사건축이 종교적 신불일치 등에 의해 

불교와 융합(神仏習合)되거나 불교건축으로부터의 양식적인 영향

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신사건축은 일본 고대건축이나 주거로부터 발생하여 공동체의 

안위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불교문화 전파에 따

른 사원건축이 발전하던 아스카 시대 이후에도 사원건축과의 상호

영향 및 융합을 통해 일본의 자연환경이나 문화 등을 반영하면서 일

본풍의 종교건축물로 발전하였으며 나가레즈꾸리(流造) 등에서 나

타나는 초석이나 지붕 형태 등을 제외하고는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

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불교전래 

이후 신사건축은 일본의 고대로부터의 건축을 복고적으로 채용하였

으며 최소한 초기에는 불교건축의 디자인을 의식적으로 배재하면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41)[3]        

둘째, 일본의 전통적인 종교건축물(社寺)의 구성적 차이를 들 수 

있다. 신사건축은 기본적으로 참배객을 맞이하는 하이덴(배전), 하

이덴과 혼덴을 연결하는 헤이덴 및 혼덴(本殿)으로 이루어지는 구성

을 보이고 있으나, 사원건축에는 하이덴(拜殿)이 없으며 하이덴과 

혼덴을 합친 듯한 본당(本堂)만이 존재한다. 또한 신사건축의 혼덴

은 주로 라몽 시대 이후 왕실이나 귀족 주거 등에 사용된 고상식(高
床式)으로 지어지는데 반하여 사원건축의 본당은 지면에 설치되고 

있으며(土間), 지붕에 무거운 기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원건축에 

사용되는 기둥은 신사건축에 비해 두꺼운 것도 차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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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사건축과 사원건축이 차별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와 사원은 상호영향관계를 반영한 모습으로 발

전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경향은 사원건축보다는 신사건축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신사건축의 경우, 카스가즈꾸리(春日造)에서

는 불교건축에서 사용되는 채색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나가

레즈꾸리(流造) 등에서는 센슈우요우(禪宗樣)의 지붕처럼 강한 휨

(反り) 지붕이나 게교(懸魚) 등의 장식 및 카라하후 등의 사원건축 요

소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홋다테바시라 공법이 아닌 초석이

나 소반 및 도다이 등의 불교건축 기술이 혼용되기도 한다. 반면에 사

원건축의 경우는 신사건축요소나 기술이 직접적으로 적용 내지 혼용

되기 보다는 중국 전래의 기술에 일본 토속적 기술이나 사상을 접목

시킨 와요우(和樣)나 이를 기반으로 다이부츠요우나 센슈요우의 기

술을 접목시킨 셋츄요우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홋다테바시라나 도마(土間 )가 아닌 판재마감 마루(板張り床) 및 낮

은 지붕 등 전통적인 일본의 건축 기법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상에서 일본 전통적 종교건축물에 나타나는 양식적 특징과 전

통적 형태구성요소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신사건축과 사원건축의 상

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주로 형태적 측면이나 구성요소에 따른 분

석으로, 종교건축물의 평면구성이나 가람배치 및 역사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 신사나 

사원 같은 종교건축물은 일본 현대건축의 뿌리가 되고 있으며 목구

조 구법이나 지붕 등의 형태구성요소는 여전히 그 영향이 크다는 점

에서 향후 일본 현대건축의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는데 기초적인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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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형, 이이범 (2004년),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 위키 백과에서 재인용.
2) 일본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으며, 신토나 불교, 기독교 

등의 다른 종교들의 사상을 반영한 새로운 종교들이 매우 자주 발생하는데, 이
러한 신흥 종교들은 주로 기복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키백과, 일본의 

종교 항목 참조
3) 신도가 통일된 종교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정부가 천황주권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천황권을 절대화, 신격화한 메이지시대 이후부터이다. 이를 
위해 메이지 정부는 천황의 조상신을 숭배한 신도를 전국적으로 조직화·국교
화했다. 이로써 신사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교육기관에서 신도의 교
의가 교육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신도는 폐지되고 지역의 
신사가 중심이 된 신사신도(神社神道)만이 존속하게 되었다.[네이버 지식백
과], 일본의 주요 종교 (사진 통계와 함께 읽는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2011. 9. 
5.) 및 일본의 종교 (일본 개황, 2019. 01. 30.)에서 재인용.

4) 일본의 종교 <<일본의 문화와 종교정책>>에서 인용.
5)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도 탄생이나, 성인식 등은 신토가, 장례나 공양 등 생사

에 관련된 행사는 불교가 담당하는 식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며, 이 모두를 
합쳐 하나의 종교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신불습합(神仏習合, 
しんぶつしゅうごう)이라 하며, 토착신앙인 신토와 불교신앙이 융합되어 하
나의 신앙체계로 재구성된 종교현상을 말한다.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
ディア, 일본의 종교 항목 참조.

6) 기둥을 측면에서 단단히 붙잡아주는 횡부재로 일본에서10세기 이전에 등장
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의 무게가 늘어나면 건물의 붕괴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
문에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기둥 하부와 상
부에 횡재를 길게 보내서 기둥을 보강해주는 방식이며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7) 규모가 커진 지붕의 속을 비우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간단한 구조적 틀을 갖
춘 숨김 지붕

8) 굵고 긴 목재를 서까래 윗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지붕의 하중을 받치도록 한 부재. 하네기는 지붕면에 비해 기울
기가 약하게 설치되며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서까래의 성격이 강하면서 어느 
정도는 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9) 신사는 신도의식을 행하고 소원을 비는 목조의 사전(社殿)과 부속 건조물을 
둘러싼 장소를 포함한다. 신사에서는 신도의식을 행하고, 도시에서는 동일한 
우지가미(氏神, うじがみ, 마을의 수호신)를 받들면서 공동체 의식을 권장하
였으며 농촌에서는 동일한 신에 대한 공통의 유대감을 강조해 동족의식을 확
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0) 신토와 불교의 상호영향(神仏習合)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진자(神社)에 
부속되어 지어진 불교사원이나 불당을 말함. フリー百科事典マイペディア
에서 재인용함

11) 신전(神前)이나 불전(仏前)에서 입을 헹구거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물
을 담는 그릇을 의미한다. 후일 차실 건축에 도입되어 차실의 정원(露地)에 설
치되기도 하였으며 즈꾸바이(つくばい)라는 독특한 양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상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에서 인용함. 

12) 도리이는 형태적으로 신메이케(神明系)와 메이신케(明神系)로 나눌 수 있
다. 전자는 단순한 형태를 보이면서 곧게 직선으로 뻗은 원형 기둥과 상부 보 
또한 직선적인 것이 특징이다. 메이신케는 아래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기둥 형
태를 보이고 있으며 상부 보도 직선이 아니라 휘어있는 형상을 보이기 때문에 
신메이케보다 화려한 인상을 주고 있다. 

     終活ねっと,https://syukatsulabo.jp/article/8270에서 인용 
13) 초기에는 백색 마감의 목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백색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후 불교의 전래에 따라 마귀를 축출하는 색으로 
사용되던 붉은 색(朱色)이 사용되었다. 앞 웹 사이트 참조

14) 박공지붕은 우동(隅棟)이 없이 양단으로 처마가 노출되기 때문에 초기단계
에서는 쯔마이리(妻入)가 필연적이었으나, 후일 기둥을 사용하여 지붕을 지
지함에 따라 쯔마이리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측면 벽으로 출입
구를 설치하는 것(平入)이 가능하였다. 이 같은 면에서 보면 사원건축의 초기
형태는 주로 쯔마이리가 주된 양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関西地球散歩 
旅の基礎知識より>에서 인용함

15) 히라이리(平入) 형식에는 오오도리즈꾸리(大鳥造) 등도 있으나, 이 형식이 
일반적으로는 다이샤즈꾸리가 스미요시즈꾸리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출입구가 다이샤즈꾸리와는 달리 중앙부분에 설치되는 등 전체적으
로 신사건축으로서의 기능성을 강조한 양식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
샤즈꾸리와 유사한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16) Website 社殿の建築에서 인용함. 
https://www.isejingu.or.jp/about/architecture/index.html

17) 지붕면이 넓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76센티미터의 히노끼 껍질은 12mm씩 겹
쳐서 대나무 못을 이용하여 지붕을 덮는데, 이즈모다이샤의 혼덴은 길이 
121cm의 껍질을 9mm씩 겹쳐가면서 마감되고 있다. 두께는 20cm이며 처마 
끝의 두꺼운 부분은 60-90cm에 이르기도 한다. 出雲市, 出雲大社のご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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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분 인용
18) 神社の建築様式, https://dragonbeya.exblog.jp/14324754/ 참조 
19) 일본의 현존하는 최고의 사원은 7세기 후반에 축조된 호류지(法隆寺) 니시

진(西陳)의 금당(金堂), 오중탑(五重塔), 중문(中門), 회랑(回廊) 등이다. 
20) 사원의 주방에 해당하는 건물로 불전에 공양하는 음식이나 승려들의 식사를 

위한 공간이다.
21) 최초의 본격적인 불교건축사원인 아스카지(飛鳥寺, 587년)의 발굴 복원 

가람배치에 따르면, 중앙에는 탑이 위치하고 그 북과 동, 서 방향에 금당이 
자리하고 이들을 회랑으로 둘러싸는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가람배치 
형식은 백제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社寺建築名称・用語・解説, 寺院の伽藍配置, 
https://mokkousan.web.fc2.com/mokkou-kaisetu.html에서 일부 인용

22) 전전 일본에서는 아스카 시대의 가람배치를 탑과 금당을 남북으로 배치하는 
시텐오지식(四天王寺)과 동서로 배치하는 호류지식(法隆寺式)으로 구분하
였으나 전후 아스카지 등의 유적 발굴에 따라 아스카지의 가람배치는 탑을 중
심으로 그 후방과 양 옆에 탑에 면하여 금당이 위치하고 이 건물들을 중문으로
부터 설치된 회랑이 감싸고 그 후방에 강당이 지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아스카지가 1탑 3금당(金堂) 형식으로 축조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1탑 2금
당을 고쳐 1탑 1금당 및 이를 동서로 배치하는 형식이 7세기 후반에 정형화 되
고, 그 후 680년대에는 기존의 가람배치와는 다른 2탑 1금당 형식이 출현하면
서 나라시대의 가람배치의 기본을 이루게 된다. 앞 웹 사이트 참조   

23) 앞 web site, 社寺建築名称・用語・解説, 寺院の伽藍配置,  
https://mokkousan.web.fc2.com/mokkou-kaisetu.html에서 일부 인용

24) フリー百科事典マイペディア, 佛敎建築에서 재인용함
25) 겐페이 전투(源平の合戦)로 소실된 도다이지(東大寺) 부흥 사업에 채용된 

건축기술로 도다이지 난다이몽(南大門)이나 하리마(播磨)의 정토사(浄土寺 
浄土堂) 등이 현존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26) 센수요우(禅宗様)는 선종 사원에 사용된 건축양식으로 카마구라(鎌倉)의 
建長寺를 규범으로 전국에 보급되었다. 知恩院 三門이나 增上寺 三解脱門 
등이 대표적이다.

27) 三井 涉, 일본건축사 연구에서 “종교” 건축사 연구,p.154, 건축역사연구 제
17권 1호, 2008.02 

28) 민범식, 목조건축구조 용어비교(한일)에서 재인용 함.
    https://cafe.naver.com/woodtre/52 참조
29)住まいとインテリアデザイン(古寺及び神社の紹介)에서 재인용. 

http://sumaiinterior.blog.fc2.com/blog-entry-15.html,
30) 飛鳥様式の特徴を解説에서 재인용.
    https://bwablog.com/asukayousiki/ 
31) Weblio 事典, 和樣 항목 참조
32) 중국의 영향이 강했던 나라시대의 문화(唐風)에 대하여 일본적 전통, 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에서 인용.
33) 이러한 이유로, 와요우(和樣)는 다른 말로는 일본풍(日本風) 혹은 화풍(和

風)으로도 불리며 중국풍(中國風)이나 중국양식에 대하여 일본 전통적 건축 
중 외래문화가 일본화 된 양식을 선별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 

34) 박공(牔栱) 위에 장식으로 붙인 개구리 뒷다리 형상의 조각을 말함
35)일본 화풍주거의 독자적인 구조로,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내밀어져 판자가 설

치된 통로를 말함. 정원 등으로부터 직접 실내로 올라가는 용도를 지닌다. 베
란다나 포치 등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6) (신사나 절 등) 건물의 기초나 도리이(鳥居) 기둥의 밑 부분을 회반죽 따위로 
둥글게 굳힌 거북이 배 혹은 만두 모양의 부분을 말함.

37) 종래의 와요우(和樣)나 다이부츠요우(大仏様)에 대항하는 개념이기는 하지
만, 다이부츠요우와 공통점이 많은 관계로 둘을 합쳐 카마구라 신양식

     (鎌倉新樣式)혹은 송양식(宋樣式)으로 통칭된다.
      http://www.caname-jisha.jp/cms/?p=818
38) 다이부츠요우, 센슈요우의 수법을 와요우에 응용한 양식을 말한다. 반대로 

와요의 양식을 기초로 다이부츠요우만의 특징을 첨가한 양식을 신와요우(新
和樣)이라고 칭한다. 

39) 기본적으로 히지끼(肘木)와 마스(斗)로 구성되는 구미모노(組物)는 가장 단
순한 후나히지끼(舟肘木)부터 기둥 상부에 다이토(大斗)를 설치하여 지지하
는 다이토히지끼(大斗肘木), 다이토 위에 3개의 마끼토(巻斗)를 얹는 히라미
쯔도(平三斗)나 데미쯔도(出三斗) 등을 거쳐, 데구미(出組) 등으로 복잡하게 
발전하였다. 또한데구미는 히토테사끼(一手先), 후타테사끼구미(二手先組) 
및 미테사끼구미(三手先組) 등으로 증가하면서 사원건축이 복잡화 및 장식
화하게 된다.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組物 항목
에서 인용함.  

40) 일부 불교건축에서 유래하는 지붕 가운데 처마가 있는 팔작지붕(入母屋造) 
등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교건축의 양식인 寄棟造나 宝形造 등은 채용되
고 있지 않는 점은 불교건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신사건축만의 가치관
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처마가 있는 지붕 양식을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
증하고 있다. 앞 책, 神社建築 헝목에서 인용함.     

41) 이 같은 면은 신사건축이 그 고유의 형식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
타난다. 신사건축은 특정 지역에서 가장 사격(社格)이 출중한 이치노미아(一
宮)의 양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나중에 건립된 신사도 건립 당초의 양식을 그
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사건축의 형식을 해명하는 것은 그 신사
의 제신(祭神)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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